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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부동산시장 동향 



1. 동향 

 

ㅁ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 부산지역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속에서  일부 지역 강세 



ㅁ 주택거래량의 수도권 상승, 지방 감소세 뚜렷 
 
  



 

   
 

   

 

 

1. 동향 

 

ㅁ 신규아파트 분양시장 호항세속에서도 조정 분위기 감지 







ㅁ 수도권 대비 5대 광역시 아파트값 격차 축소 
 

- 수도권 대비 5대 광역시 아파트값 비율 70% 육박 

5대 광역시의 3.3㎡당 매매가격은 ▲대구(889만원) ▲부산(834만원) 
▲울산(812만원) ▲대전(697만원) ▲광주(582만원) 순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가운데 대구(76.2%)와 부산(71.5%)은 이미 수도권 아파트값 
대비 비율이 70%를 돌파했고 울산(69.6%)도 70%에 육박한 수준이다. 
 





ㅁ 전국 토지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 2016년 3분기까지(9월 누계) 전국 지가는 1.97%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7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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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부동산시장 전망  

제 Ⅱ 장 



지역부동산시장전망에 대한 긍정적 요인 
 

 

- 저금리  

 

- 지역적 특성의 투자심리 



지역부동산시장전망에 대한 부정적 요인 
 

 

- 입주물량 수급불균형 :  2017년부터 입주물량 대폭 증가  





지역부동산시장전망에 대한 부정적 요인 
 

 

- 정부 부동산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 



지역부동산시장전망에 대한 부정적 요인 
 

 

-미국 금리인상설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대출이자 상승에 

  따른 한계가구(투자자) 증가 



- 저금리 기조 등으로 아직까지 주택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기존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여전한 만큼 부동산 경기 하락세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 하지만,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모두에게 사전적 준비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 폭락은 없다. 다만 조정은 불가피하다. 

- 신규(입주예정)주택시장부터, 입주물량 많은 지역부터 조정세 부각 

- 짧은 조정기를 끝내고, 다시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정책 
부동산정책기조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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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투자자산 설계  
 



1. 단기적 투자자산 설계 트랜드 
 
ㅁ 신 양극화  



 

안정시장에서도 자산가치와 임대수익을 유지하는 상품를 보유하자 

  
  

2. 단기적 투자자산 설계 트랜드 
 
ㅁ도심입지의 중요성  



ㅁ 보수적 투자 
 
 
 
 
 
이런 배경에서 최근 유독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와 상관없이 올라간 부동산 등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기는 2018년을 점치는 목소리가 많다. 이유는 3가지다. 첫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분양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주택 공급 과잉으로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 
 
둘째는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줄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총생산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비마저 감축시킨다. 생산가능인구는 돈을 버는 경제활동인구다. 소득이 있는 인구가 줄면 그만큼 소비도 타격을 받는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주택 수요가 줄어 부동산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셋째는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다. 1997~98년 외환위기와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17~18년에 또 다시 대형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2007~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8~9년째 전세계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자 전례 없이 
대규모로 장기화하고 있는 통화완화책의 후유증이 2018년 즈음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다.  
 
물론 이같은 비관론에 대해 1인 가구의 증가와 서울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도시로 중국인의 부동산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동산 공급 과잉을 일축하는 등 위기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렇듯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기에 미래 예측은 어렵고 투자는 
더욱 갈등 되는 법이다.  
 
돈을 벌려면 한 발 앞서 투자하거나 원칙을 고수하며 때를 기다리거나 둘 중 하나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고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2018년 위기론을 거론하는 만큼 2018년에 위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유동성 파티가 진행된지 상당 
시간이 흐른 지금, 자산 가격이 싸 보이지도 않는데 자산시장 호황에 뒤늦게 몸을 싣는 것도 위험하게 느껴진다.   

2. 단기적 투자자산 설계 트랜드 
 



ㅁ 저점기에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과 의지 
 
부동산 투자에 있어 부동산 타이밍을 모르고 하는 투자는 백전백패이다. 
그리고 그 부동산 타이밍을 공부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올리 없다.   
현재 시점에서 위 부동산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부동산을 
사야 하는 것일까?  
부동산 타이밍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승이 한창 진행되어 시장 분위기가 
뜨거울때 매수해 항상 꼭지를 잡는다.   
부동산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으려면 상승장이 이어지고 그 폭이 클 때에는 매도 타이밍을 
준비해야 하고 하락장이 이어져 바닥을 보이면서 꿈틀거리고 있을 때에는 매수 타이밍을 
준비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매수해 수익을 보고 있고, 그 폭이 크면 클수록 매입을 하면 안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꼭 따라가게 만든다. 매수심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꾸준한 공부와 경험 밖에 
없다.  
 
작은 돈을 움직일 때에는 자신이 잘 안다는 이유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반면 큰돈을 
움직일 때에는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변사람들의 말만 믿고 따라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2. 단기적 투자자산 설계 트랜드 
 
 



2. 중장기기적 투자자산 설계 트랜드 
 
ㅁ저성장 시대 

자료 : 양재섭외,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공간정책 방향, 서울연구원, 2016.11  



2. 중장기기적 투자자산 설계 트랜드 
 
ㅁ저성장 시대 

자료 : 양재섭외,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공간정책 방향, 서울연구원, 2016.11  



2. 중장기기적 투자자산 설계 트랜드 
 
ㅁ 미래 주거패러다임의 이해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미래주거트렌드 세미나, 2016.6 








